
한국사 문제 7월8일

1. 다음 자료와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된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
요즘 서양 제국에서는 모두 회사를 설립하여 상인들을 부르고 있는데, 실로 부강의 기초라 하겠다. 
(중략) 대체로 회사란 여러 사람의 자본을 합하여 여러명의 농공, 상고의 시무를 잘 아는 사람에게
맡겨 운영하는 것이다. (중략) 사해에 출병시켜 만국과 통상하여 천하게 부강을 떨치고 이웃나라에 
위엄을 보이는 것이 고금 아래로 없는 일이다. 이런 일은 모두 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있게 되었다.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한성순보] 

① 병인양요로 인하여 외규장각 의궤가 약탈당하였다.
② 조일수호조규로 인해 거류지 무역이 발달하였다.
③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내지통상이 가능해졌다.
④ 오페르트 도굴사건으로 인해 서양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.
⑤ 청일전쟁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깨지게 되었다.

2.다음 자료와 관련하여 (가)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(완성 160p 실전모의 5회 12번)
민족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단일 기관의 설립을 요구하는 이 시기를 맞아 경향의 각 계급의 유지와 
명제세, 김종협 두 분과 십수명이 지난 7월8일 정오에 시내 황금정 일정목 조선 물산 장려회 안에서 
모였다. 이때 조선의 전 지역을 망라한 조선 민족의 단일 전선을 조직하는 동시에 조선의 민족적 
유일 기관으로 (가)를 발기하기로 하고, 우선 발기회를 조직하기 위해 준비위원을 선거하는 동시에 
취지와 선거위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.

① 기회주의 배격을 강령으로 삼아 활동하였다.
② 조선혁명당,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이 해소하여 결성하였다.
③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 조직되었으며 미소공동위의 재개를 요구하였다.
④ 민족주의 세력과의 제휴를 주장한 사회주의 단체였다.
⑤ 활동 목표와 조직과정의 경험이 신간회 창립에 영향을 주었다.

 
 


